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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transfer of university and professors’ capability based on their research activities and 

performance. For this study, paper citation index, patenting activities, R&D funding scales 

from public and private sectors separately, careers before and after being professor, scale 

of research team of 80 professors, who had experienced in technology transfer, were 

collected. Major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patenting activities rather than paper 

publishing, R&D funding from private sectors rather than public sectors, and careers after 

being professor rather than before, are significant factors to affect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s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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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대학의 지식과 기술은 학문적 영역을 뛰어넘어 실용적 영역으로 확산, 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의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연구자원은 이러한 변화 추

세에 따라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의 다양한 조직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이를 통해 혁신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

학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창업 등을 장려하고 교수들의 연구 성과가 사업

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산학협력지원정책을 통해 대학의 연구결과

물을 기술이전과 창업을 통해 사업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장려한다. 미국은 

1980년에 대학의 연구 성과에 관한 소유권을 대학에 부여하는 Bayh-Dole법을 통과시켰

다(Powers and McDougall, 2005). 이는 대학에서 발명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시켜 수익

을 창출하는 등 산학협력성과를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의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

라에서는 2000년도부터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하고, 연구와 

사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의 창출과 학

문발전이라는 대학의 전통적인 기능에 점차 대학, 기업, 정부의 혁신주체들 간의 지식 

연계의 기능이 새롭게 요구됨에 따라 대학의 산학협력의 성과창출과 이를 통한 국가경

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학⋅기업⋅정부출연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증대를 위하여 창

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대학에서는 파급효과가 큰 기초기술 분

야뿐만 아니라 기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2011년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세계 6위, GDP 대비 R&D 투

자비용은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는 정부의 R&D 투자규모가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년도 우리나라의 과학 분야 SCI급 논문실적은 세계 10위, 국제 특허 

출원 실적은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연구개발 실적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IMD 2011 세계경쟁력 연감분석, 2012). 그러나 최근 5년(2007～2011) 동안 논문 한편 

당 피인용 횟수는 세계 평균인 4.85회에 못 미치는 3.77건을 기록하였다. 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학 간 지식이전지수는 5.71점

으로 세계 25위 수준으로 7.88점으로 1위인 미국과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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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율 16.6%(2009) 또한 미국의 25.2%(2008) 등 주요 선진국에 비

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에 미치는 요인들

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 분석과 이를 통한 제도적 개선 및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대학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기술이전 산학협력성과 요인, 연구비, 대학기술

이전 전담조직, 교수 연구역량과 기술이전과의 관계 등의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의 사례분석을 통해 대학 교수의 연구 

활동과 성과가 대학의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술이전과 관련한 선행연

구를 정리, 교수역량이 기술이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제시, 연구에 필요한 변

수의 정의와 기술이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결과 도출,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기술이전은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반 활동으로 

대학의 기술이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술이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대학 기술이전은 연구개

발의 결과를 상업적인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 기술이전은 협의의 개념으

로 학술적 연구의 발명이나 지적재산권이 사용권을 통해 허가 또는 라이센스의 방법으로 

산업계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Bo Carlsson and Ann-Charlotte Fridh, 2002). 셋째, 대

학에서 비실용적인 과학지식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업화⋅실용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상업적인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이성근 외, 2005). 대학은 독자

적 연구개발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기술이전을 하거나 새로

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위탁연구개발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학의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비 지원,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교수 연구역량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김철회⋅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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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의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대학의 역량 요인이 산학협력성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SCI급 논문 건수와 국제 특허 건수가 기술

이전 건수와는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허와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기술이전 효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승환⋅권기석(2009)은 이공계분야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169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비 구조, 특허와 기술이전 수익이 산

학협력성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지방정

부와 산업계 연구지원비의 규모가 클수록 산학성과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대학의 

연구비 지원 규모가 클수록 국내 및 국외 특허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자원준거이론을 기반으로 대학의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부 및 

산업 분야의 연구비 규모가 특허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Powers, 2003)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Mansfield(1995)은 미국의 66개 기업과 321명의 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대학의 연구개발 지출의 규모가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기여하는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Gulbrandsen and Smeby(2005)는 노르웨이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산업계 연구비, 비 산업계 외부 연구비, 외부 연구비를 받지 않은 세 

가지 경우로 연구비 구조를 나누어 산학성과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고, Di Gregorio and 

Shane(2003)은 개인 연구자가 산업계로부터 받은 연구비 규모가 클수록 특허, 컨설팅 계

약, 창업 등의 산학협력 활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국내 대학들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자원

기반 관점에서 대학기술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조현정, 2012). 김경

환⋅현선해(2006)는 기술이전 센터를 두고 있는 국내 100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술이전 조직의 제도적 환경 및 전략적 자원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금전적인 보상은 기술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전략적 자

원으로써의 인적자원의 학력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건수가 기술이전 사업화에 긍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변창률(2004)은 한국의 107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산학협력 성과

와 관련한 학술적, 기술적, 경영적 성과가 대학의 역량과 규모,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연

력,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었다. 산학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기업

의 꾸준한 투자와 전략적 파트너십, 대학의 인적자원 및 장비 등 연구자원, 당사자들의 

개별과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 연구원들의 헌신도에 있다는 연구도 있었다. 또한 기술이

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의 주체가 되는 대학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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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원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양종서, 2005)는 입장이었다.

기술이전 조직의 전문성 및 인적역량이 기술이전 성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

이나 정부기관 등의 자금 지원 하에 교수가 개발한 기술지식은 외부 기업에 이전하여 기

술사업화를 형성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MIT공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는 특허 건수와 논문발표 건수는 유의미한 관계는 아니나, 논문의 피인용 건수는 특허 

건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Agrawal and Henderson, 2002).

이처럼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기술이전 전담조직, 인센티브제도 등 제도적인 요인과 

연구생산성, 연구비, 연구인력, SCI급 논문 수, 국제특허 등록 수 등 양적 요인의 기술이

전 성과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다수 있었고 이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대학이 

지원 받은 연구비를 정부지원비와 민간연구비로 구분하기보다 전체 연구비를 분석 대상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교수역량이 SCI급 논문과 특허 건수 등 주로 양적 연구 성과만

으로 측정되었고, 교수의 논문 피인용 지수 등 질적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기업가 정

신과 관련된 기술이전 성과까지 평가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역량의 측정에 있어서 SCI 등재 논문의 피인용 지수, 특허건

수, 정부연구비 규모, 민간연구비 규모, 임용 전 산업체 경력과 임용 후 경력을 고려하여 

이들 요인이 기술이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Ⅲ. 연구 가설

대학의 교수역량은 대학 교육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지표이며 대학교육의 질을 결정하

는 핵심요인이다. 대학은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많은 연구 인력과 첨단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학과 기업이 기술기획 시점부터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다면 신기술의 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기

술이전이 빈번해짐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과 성장은 궁극적으로 산학협력에 기

여하게 된다. 기술이전은 곧 학문적 성과를 상업적 성과로 전이시키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수단이기도 하다.

기술이전은 상용화, 상업화, 기업화 등과 유사한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공통적

으로 R&D 성과의 이전과 확산, 창조를 통한 가치창출 활동 및 과정에서의 지식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대학의 기술이전에 있어서 교수의 지식과 역량은 매우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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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이전과 관련 선행연구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적 요구를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교수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힌바 있다(Thursby and Thursby, 2002). 교수는 

자신의 분야에 우수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연구와 발명을 토대로 높은 혁신 잠재

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대학 교수가 연구의 성과로 획득해 보유한 지식은 곧 기술이전의 

기반이 된다.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는 연구역량과 기술역량으로 구분되어 고려 될 수 

있다(Landry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대학 교수의 역량을 연구

역량, 기술역량, 연구활동 수행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대학은 혁신시스템의 중요한 주체이며 민간, 공공연구기관의 핵심 기반을 구축을 위

한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곳이다. 이러한 대학의 중요성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은 대학과 

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가까운 “삼중구조” 관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Etzkowitz 

and Leydesdorff, 2000). 대학은 외부에서 요구하는 사업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혹은 기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산학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수들의 학문적 

탁월함을 산업계와 결합시키려는 노력도 동시에 해야 한다(Godin and Gingras, 2000). 

대학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대학 교수의 역량은 교수의 직무에서 발현된다고 할 수 있으

며, 교수의 직무는 크게 강의(Teaching), 연구(Research), 봉사(Service)로 범주화할 수 

있다(신재철,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교수역량의 핵심 요소들이 기술이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교수역량을 주제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상당수 연구가 강의역량

(Teaching Capability)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연구역량(Research Capability)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김수경⋅이숙정, 2012). 연구역량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연구

자가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학계에 발표하고 평가받는 논문 발표의 과정(Fox, 1985)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면, 연구자가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 또한 논

문발표를 통해 가능하다(류희숙⋅배종태, 1997).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발표된 논문

수와 인용빈도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 S. and Cole, J., 

1967). 따라서 교수의 논문 피인용 지수가 높을수록 연구결과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현

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수의 논문 피인용 지수가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연구역량을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QS)인 World 

University Ranking 에서 사용되는 논문 당 인용지수를 활용한다. 수준 높은 연구를 수

행하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창조성, 독자성, 혁신성을 갖추고 있으며, 혁신적인 논문을 

연구결과로 내 놓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서 빠르게 보편화되어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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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H1 : 대학교수의 논문 피인용지수가 높을수록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교수의 기술역량(Technological competency)이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

해 기술역량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특허가 반드시 상업성을 보장하지는 않지

만 특허는 1차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상업화될 수 있는 잠재력을 반영한다(Powers 

and Mcdougall, 2005). 대학 교수의 기술적 역량은 특허로 구체화되고 기술이전의 중추

적인 역할을 하며(Lockett et al., 2005), 이러한 특허는 기업의 성과와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해 대학교수의 특허활동은 

핵심변수(박규호 외, 2008)로 사용된다. 대학교수의 특허활동이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고, 

외부 경영자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나 경영자들에게 특허로 보호된 기술을 알린다

(Zahra and Bogner, 2000). 교수는 전공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에 필

요한 지식이나 기업가 정신이 높은 집단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특허는 연구자의 기술

적 전문성과 진취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허활동을 통해 연구한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

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허로 표현되는 교수의 기술역량은 기술이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H2 : 대학교수의 특허 건수는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교수의 연구 활동에 있어서 연구비는 연구행정, 실험장비, 그리고 연구원의 인건비, 장

학금 등을 포함한 연구 인프라 유지에 기여한다(Gulbrandsen and Smeby, 2005). 자원의

존이론에 따르면 연구비가 교수의 행동을 바꾼다는 의견이 제기(Slaughter and Leslie, 

1997)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비를 지원 받은 교수의 입장에서는 연구비의 규모보다는 

연구 동기 부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연구비 확보의 실패는 연구의 기회에 대

한 제한으로 여겨질 수 있다 Gulbrandsen and Smeby, 2005). 연구비 지원은 교수의 사

기를 높이고, 연구자원을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대학 교수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기술이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owers, 2003). 연구비가 많다는 것은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반증이며, 대학이 외부의 연구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수의 연구비는 크게 정부 지원 연구비와 민간 연구비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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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수의 

연구비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두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H3a : 대학교수의 정부 연구비 수혜가 많을수록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3b : 대학교수의 민간 연구비 수혜가 많을수록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교수의 경력과 관련하여 연구 경험, 기술이전 프로세스를 활용한 경험이 많은 교수가 

그렇지 않은 교수보다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기술이전 프로세스

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 대학은 기초연구의 중심 기관이자 산업

에서 필요한 기술을 선행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진 교수의 연구는 

기술이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기술이전 이후에

도 지속적인 개발과정을 거쳐 기술사업화까지 교수가 가진 다양한 자원과 역량이 요구

되므로 교수의 연구경력이 많을수록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두 개의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H4a: 대학교수의 임용 후 연구 경력이 많을수록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H4b: 대학교수의 임용 전 산업체 연구 경력이 많을수록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수와 동일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석사 및 박사 연구원은 전공

분야의 지식습득, 학문적 갈등, 관심분야의 지적탐구와 연구주제의 발견, 교수와의 지속

적 만남을 통해 과학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오랜 기간 집중적인 훈련과 숙달 과정이 필요

하다. 대학원 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긴 여정의 일부이며, 그 과

정을 통해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교수의 높은 전문성과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지속 발전시키려는 연구 인력이 많을수록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은 가설을 도출 할 수 있다.

H5 : 대학교수의 연구 인력이 많을수록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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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Ⅳ.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거점 국립대 사례를 통해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파

악한 학문적⋅기술적 역량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교수 80명의 개별 데이터를 수

집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기술이전 요인 분석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

용하였고 이를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는 표1에서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술이전 성과를 계량적 관점에서 대표할 수 있는 종속변수는 기술이전 건수, 스핀오

프 기업수, 기술이전금액 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기술이전 건수는 기술이전을 통해 대학

에서 기업으로 기술과 지식이 이동하는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질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 건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고, 사용된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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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업 등으로 이전되어 대학이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만을 적용하였다.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교수의 연구역량, 기술역량과 연구활동 수행역

량으로 구분하였다. 교수의 연구역량 측정을 위해 SCI급 논문의 피인용 지수를 사용하

였고, 기술역량 측정에는 특허건수로 국내외 특허 건수를 모두 포함하였다. 연구활동 수

행역량 측정을 위해 연구비, 연구경력, 연구인력을 고려하였다. 교수 연구비는 정부와 지

자체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정부 연구비로, 산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 민간 연구

비로 구분하였다. 연구경력은 교수 임용 전 산업체에서 연구한 경력과 임용일로부터 기

술이전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교수 경력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연구인력은 2012년 12

월 31일 현재 교수 개인별 연구비 인건비 풀링제에 등록된 석사, 박사급 이상의 연구 인

력으로 한정하였다. 

변수유형 변수명 변수정의

종속

변수
Y 기술이전건수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교수 1인당 기술이전 총 건수

독립

변수 

X1 정부 연구비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교수 1인당 정부 연구비 총액

X2 민간 연구비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교수 1인당 민간 연구비 총액

X3 특허 2006년부터 2012년 까지 교수 1인당 국내 및 국외 특허 총 건수

X4 연구인력 2012년 12월 31일 현재 인건비 풀링제에 등록된 석사 및 박사급 연구원 수

X5 피인용 지수 기술이전 최종 발생시점까지 교수 1인당 SCI급 논문의 총 피인용 지수

X6 임용 후 경력 2012년 12월말 현재 대학 근무 기간

X7 임용 전 경력 대학 근무 전 산업체 근무 기간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변수의 정의

3. 연구 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공계 

교수들의 기술이전 실적을 조사 한 후 해당되는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수집하였다. 전남대

학교 교수 1,100명 중 기술이전 성과가 있는 80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SCI

급 논문의 인용 지수, 특허 등록 건수, 연구비 수혜금액, 연구경력, 석⋅박사급 이상 연구

원 수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논문 피인용 지수는 분석기간 동안에 생산된 SCI급 논문 

3,646편을 2012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웹사이트 (http://apps.webofknowledge.com)에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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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 분석 및 결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표본 수는 80명의 대학교수이며 2006년부터 기술이전 성

과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술이전 성과의 평균은 3.11건으로 나타났

다. 정부 연구비 금액은 개인별 평균 총 1,463백만원, 민간 연구비평균은 총 176백만원, 

특허평균은 6.8건, 연구인력 평균은 4.3명, 인용 지수평균은 109회, 임용 후 경력 평균은 

15.4년, 임용 전 산업체 경력평균은 2년으로 분석되었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0. 기술이전건수

1. 정부연구비(백만원)

2. 민간연구비(백만원)

3. 특허(건수)

4. 연구인력(명)

5. 피인용 지수

7. 임용 후 경력

8. 임용 전 경력

3.11

1463.96

176.75

6.81

4.38

109.54

15.42

2.00

4.24

2511.27

463.72

9.94

4.74

176.32

8.09

3.47

<표 2> 기술통계량

 1 2 3 4 5 6 7

기술이전건수 Pearson 상관계수 1  .563  .328  .491** -.047 -.054 -.064 -.078

정부연구비

(백만원)
Pearson 상관계수  .563** 1  .226*  .410**  .178  .133 -.046 -.023

민간연구비

(백만원)
Pearson 상관계수  .328**  .226* 1  .268**  .017 -.034 -.098  .054

특허(건수) Pearson 상관계수  .491**  .410**  .268** 1  .209*  .031 -.111 -.023

연구인력(명) Pearson 상관계수 -.047  .178  .017  .209* 1  .240* -.261* -.007

피인용지수 Pearson 상관계수 -.054  .133 -.034  .031  .240* 1 -.032 -.134

임용 후 경력 Pearson 상관계수 -.064 -.046 -.098 -.111 -.261* -.030 1 -.261*

임용 전 경력 Pearson 상관계수 -.078 -.023  .054 -.023 -.007 -.134 -.261* 1

*p < 0.05 ; **p < 0.01

<표 3>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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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분석결과

기술이전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정부 연구비, 민간연구비, 특허건수, 연구

인력, 피인용 지수, 임용 후 경력, 임용 전 경력 등 7개 변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전체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 주는 R2 값은 0.8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모형 또한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나타내는 VIF는 1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판단하나 본 분석 결과에서는 모두 10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음이 나타났다. 또한 개별 독립변수에 대해서는 임용 후 경력이 5% 유의수

준에서, 민간연구비 및 특허건수 등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정부 연구비, 연구인력, 인용 지수, 임용 전 경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445 .659 -.676 .506

특허 .225 .032 .637 7.044 .000 .918 1.090

민간연구비_억 .234 .043 .492 5.429 .000 .914 1.094

경력 .073 .034 .187 2.149 .043 .995 1.005

<표 4> 기술이전 건수와 교수역량 요인의 관계

3. 가설검증

첫째, 교수의 민간 연구비는 기술이전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정부지원 연구

비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서 정부 연

구비는 89.3%로 민간 연구비보다 정부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다. 연구비가 연구 성과물을 생산하고, 연구 성과물이 기술이전 성과로 나아

가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기반임에는 틀림없으나, 연구의 결과는 산업체가 

지원하는 연구비가 정부 연구비에 비해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한다고 해

석할 수 있으며, 산업체의 민간 연구비 지원의 증가는 학계와 산업계 사이의 협력을 증

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4  기술혁신연구 22권 4호

둘째, 교수의 특허건수는 기술이전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기술역량이 기술이전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

학에서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들의 새로운 발견이나 아이디어들

이 특허로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요구될 것이다. 연구의 직접적인 결과물은 

논문(Paper), 특허(Patent), 제품(Product)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에

서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80명의 이공계 교수의 평균 SCI급 논문은 15편, 특허건수는 

6.8건으로 연구결과물로 논문이 더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BK(Brain Korea) 21사업, 

WCU(World Class University)사업 등을 비롯한 정부의 대표적인 연구지원 사업에서 논

문의 양적 측면이 사업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되었다. 최근 들어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나, 대학 교수들에게 기술이전 성과의 지표

인 특허의 중요성은 아직까지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 는 영향력 정도 ***0.637 **0.492 *0.187

<그림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셋째, 교수의 연구 인력은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문적 연구 성과는 오랜 시간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생산되는 과정의 산물이다. 연

구 인력이 공유하는 연구의 목적과 비전, 연구팀 내의 학습 및 의사소통, 연구 성과의 공

유 방식 등은 연구 인력의 대부분이 학문적인 성과를 최우선 목표로 할 수 밖에 없는 석

사,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임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등 실용적 지향성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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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술적 지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연구원 개개인의 목적과 지도 교수의 다양한 

지향성과는 차이가 존재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교수 논문의 평균 피인용 지수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수의 게재 논문의 피인용지수가 높을수록 학문적 성과에 대한 확산은 빠

르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지

식으로서의 독점적 가치를 고려할 때 기술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 임용 후 연구 경력은 기술이전 성과에 약한 양(+)의 영향을, 임용 전 

산업체 연구 경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경력이 많은 교수가 산학

협력 채널도 다양하고 상업적 채널을 가지는 기회가 많아 기술이전 성과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용 전 산업체 경력이 기술이전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Ⅵ. 결론

최근 정책 입안자와 학자들은 대학에서 지식창조를 이끄는 주요 자원에 주목하고 대

학에서 과학, 기술, 지식창출의 잠재성을 실현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산학협력을 증

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정책은 과학계에

서 산업계로의 지식 전이를 강화하고 있고, 교수의 역량은 과거 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높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시장에서 경제적 성과창출에 기여하게 되는 상황

이 기술이전일 것이다. 또한 이는 최근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벤

처기업의 활성화 촉진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통한 후속 연구비 확

보, 이를 통한 신기술 개발이라는 기술이전의 선순환은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

부차원에서 주도하는 창업, 자금 회수, 재 창업이라는 선 순환적 벤처생태계와 매우 유

사하여 기술이전이 유발하는 경제적 자극은 시장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바꾸는 창조적 

건설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수의 역량이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교

수가 지원받은 정부 연구비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민간 연구비 지

원을 받은 교수의 경우 높은 기술이전 성과를 예측할 수 다. 특허는 연구비를 수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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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민간으로 이전하여 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경제발전의 선순환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된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특허가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교수 임용 후 경력은 기술이전에 영향을 주나 임용 전 산업체 경력은 기술이전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논문 피인용 지수와 연구 인력은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는, 연구 논문의 수준이 높고, 연구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 높은 기술이전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인력인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경험요인은 전문가로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의 해석과 축적방식에 따라 나타

나는 행동특성으로 창의성 발현의 기본이 된다. 학술적 지향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

은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고 창의적이거나 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공계 특성상 학생 연구인력은 많은 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내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그 이외의 경험적인 부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술이전 또

는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사례가 대학의 기술이전 성과와 대학 내부의 인적자원을 중심

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대학에서 성공적인 기술이전은 교수의 역량과 관련하여 

민간 연구비, 특허, 교수 임용 후 경력 등으로 예측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

부지원 연구비와 민간 연구비, 논문과 특허, 교수임용 전, 후의 경력에서 상대적으로 중

요한 요인들이 도출될 수 있었다는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으며, 민간 연구비와 대학의 

기술이전 성과, 교수임용 전 산업체 경험과 기술이전 성과와의 관계와 관련한 후속 연구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대학 인프라를 비롯한 대학의 특성, 기술이전 전담기관의 

역할 등은 고려되지 않았고 특정 대학의 사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대표성이 확보된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과 개선된 연

구모형이 제한한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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